
수업 성찰 요약문 — 10차시 「아이디어 펼치기」 (연수용)
교사 연수 실습용 자료입니다. 학생 개인정보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수업 뒤 수업 기록을 Gemini Notebook에 넣고 "수업 주안점, 잘된 점, 부족한 점, 개선 아이디어를

정리해 주세요"라고 물어 얻은 내용을 글로 옮긴 것입니다.

1. 수업 주안점

가. 막연한 지역 문제가 아니라 구체적인 사용자를 정해 문제를 정의하게 했다.

나. 만들 앱의 원리를 "어떤 값을 투입하면 어떤 내용이 산출된다"는 한 문장으로 정리하게 했다.

다. 여덟 가지 발상 질문(알려 준다면, 미리 보여 준다면, 대신 읽어 준다면, 저절로 되게 한다면

등)으로 아이디어를 넓혔다.

라. AI는 아이디어 탐색에 쓰되 복사해 붙여 넣지 않고, 이해한 뒤 직접 고쳐 쓰게 했다.

마. 마음에 드는 것과 아닌 것을 가려 상위 세 가지를 고르게 했다.

바. 온라인 게시판에 올리고, 정해진 틀로 동료 댓글을 주고받은 뒤 아이디어를 고치게 했다.

2. 잘된 점

가. 문제 정의 → 한 문장 구조화 → 발산 → 수렴 → 공유 → 피드백으로 이어지는 단계가 분명했다.

나. "아이디어를 내 보라"가 아니라 발상 질문 틀을 주어 시작하기 쉬웠다.

다. 동료 댓글이 부족한 학생은 AI 피드백으로 보충해 모두가 피드백을 받았다.

라. 한 사람이 쓰는 댓글 수와 받는 댓글 수를 정해 한쪽으로 몰리는 것을 줄였다.

3. 부족한 점

가. 활동별 시간이 빡빡했다(한 문장 정리 3분, 아이디어 10분, 올리기 5분, 댓글 5분). 쫓기는 학생이

있었다.

나. 교사가 든 예시를 자기 아이디어로 그대로 쓴 학생이 있었다.

다. 기기를 다루는 숙련도가 달라, 다른 화면을 보거나 단계를 건너뛰는 학생이 있었다.

라. 규칙을 두었는데도 동료 댓글을 충분히 받지 못한 학생이 있었다.

4. 개선 아이디어

가. 예시는 학생 과제와 전혀 다른 영역에서 든다.

나. 댓글 짝을 번호순이나 모둠 순환으로 정해 준다.

다. AI 피드백에 역할을 준다(사용자 관점, 구현 가능성, 고칠 점).

라. 단계별 제한 시간을 타이머로 보여 주고, 복잡한 단계는 1~2분 더 준다.


